
 

 

평화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추려지지 않습니다. 무한한 답이 있고, 영원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핵무기 보유, 지구온난화, 인종차별, 빈곤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저희는 조금씩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곳 
나가사키에서 고등학생인 저희가 평화에 대한 서약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핵무기 폐기를 요구합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인간'. 이것은 원폭피해자 요시토미 야스미 씨가 
줄곧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1945 년 8 월 6 일 8 시 15 분 히로시마에, 8 월 9 일 11 
시 2 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불바다가 되어 수십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살상무기인 핵무기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12000 여 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핵을 이용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는 확실히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 처한 채로 
핵을 억지력으로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학생인 우리가 핵 폐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하려면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핵무기 보유는 다른 나라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신뢰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아지면 세상에 연대감이 
생겨납니다. 그 연대감이 커지는 속에서 세계의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핵무기폐기에 
가까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개발을 통해, 이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미 파리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대규모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면 변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코백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이러한 행동은 소각처리의 부하를 줄이고,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시민으로서 미래에도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세상은 피부색, 
외모, 그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 등 다양성이 넘쳐납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적 박해 등 사람들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끼리 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명은 모두 평등합니다. 인류는 
본래 있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우열을 결정해 왔습니다. 누구나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차별에 의해 생각과 행동이 부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 은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상대의 생각과 행동의 배경을 상상력을 가지고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지구시민으로서 먼저 저희 자신부터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겠습니다.  
 
저희는 인권을 해치는 부당한 노동을 용납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지구 환경 보전이 
양립하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보람 있고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없는 
나라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에서는, 부당한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구의 
환경이 훼손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자원의 소비를 피하고 적은 자원 
투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저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조건으로 상품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은 자원 투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창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윤리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 실현은 소망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과 의식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다. 당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이 평화공동선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를 
짊어질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평화의 바톤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고 이를 지켜나갈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자' ʻ자기실현에 투철하자 그리고 사람을 위해 살아가자ʻ 

 


